
전하다

KAPE, 축산 명인을 만나다

전남 곡성군 겸면 마전길〈선재목장〉정석재 대표

한우에서 뭣이 중하냐고?

자식처럼 키우는 게

제일이여
글 김대진 사진 엄태헌

영화〈곡성〉과는 지역만 비슷할 뿌 분위기는 180도 다른 곡성의〈선재목장〉. 출하된 

한우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는 정색재 대표(60)에게 제일로 중요한 점을 물어보자,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어렵다.”며 한우에 대한 긴 이야기를 들려줬다. 41년간 외길을 

걸어온 명인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일까. 한 번만 봐도 한우의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는 

명인의 일상을조명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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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자식 키우는부모의 맘이 기본

새벽 5시, 축산 명인이 찾아간 곳은 우시장이다. 이곳에서 그는 좋은 

송아지를 골라 목장으로 데려가 키운다고 한다. 좋은 등급의 한우를 

위해서 직접 생산하는 목장이 많은데,〈선재목장〉은 어느 정도 괜찮은 

송아지를 데려와 높은 등급의 한우로 키울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한다.

그만큼 송아지 선별과 사육에 대한 자신이 넘쳐 보이는 정 대표. 아침 

7시가 되자, 이곳의 자랑인 TMF（발효배합사료） 만들기를 보여줬다. 

들어가는 원료는 목장 주변에 직접 키운 작물과 여러 영양소들.

오랜 기간 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수 원료와 배합, 숙성까지 

연구한 결과물이다. 그 기술성을 인정받아 여러 축산 및 약품 업체에서 

사료기법을 알려달라고 하거나, 계약을 맺자고도 한다. 그만큼 소 

선별과 사료배합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명인. "소는 제 자식과도 

같습니다. 그런 맘으로 해왔더니 어느 정도 실력이 쌓여, 이제 바라만 

봐도 어떤 상태인지가 파악이 됩니다."

it . nnII • uu 밀착관리야말로 목장의 큰 비결

〈선재목장〉의 소는 500여 마리인데, 모두 정 대표와 부인 둘이서 함께 키우고 

있다. 매일 이 시간, 점심 때가 되면 소 관리에 들어간다. 집중 관찰해서 

개별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사료 및 여물을 배급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농장에서는 단계별로 사료를 배급하고 관리하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소 한 마리 기준, 즉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성장이 되면 단계에 맞춰 사료와 관리사항을 맞추는 데, 이곳은 좀 특별하다. 

한 마리의 소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 어린 송아지에서 육성비육으로, 

육성비육에서 큰소비육으로 넘어가는 단계마다 정 대표가 직접 소를 관찰한 

결과에 맞춰 관리에 들어간다. 어찌 보면〈선재목장〉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밀착관리! 소의 상태에 따라 사료를 관리해서 출하 시까지 좋은 성장을

이끌어 주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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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 꺼지지 않는 열정

저녁이 되면 소의 여물을 주는데, 보통 농장과 다르게 하루 한 번으로 

끝난다고 한다. 사료 역시 하루 한 번! 그만큼 소를 연구한 노력의 결과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얼핏 봐도 빛깔이 곱고, 온순한〈선재목장〉의 

소들. 건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곡성 겸면이라는 지역적인 사육 이점과 

항상 사료조 및 급수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여기에 자가배합사료와 

밀착관리가 더해지니 한우가 어찌 건강하지 않겠는가. 조만간 오랜 기간 

쌓아온 자신의 경험을 문서로 기록하겠다는 정 대표. 목장의 뒤를 이를 

경영자와 젊은 축산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조심스레 계획을 

세우고 있다. "어떤 일이든 열정과 연구가 있어야 해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성공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모든 지식이 하루 빨리 다음 

축산가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해본다.

15


